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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의 노트에서 | 기독교의 기본진리(존 스토트)를 읽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탐구로 시작하여 철저하게 그분을 조명한다. 동시에 이 책은 우리의 죄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한 죄 문제를 하나님만의 경이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추적해 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 즉 예수님 편에 서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 당한 채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에 더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하며 단호한 행동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된다고 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무시당해도 잊혀 버린바 되어도 마땅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짧은 생애를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고 각 사람의 가슴속에서 울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며 그 입술의 고백을 너무도 귀히 여겨 주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죄인 된 우리의 신분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일 뿐이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일어 나는데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 수고의 짐을 헛되이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이 먼저 깨달은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나를, 우리를 증거로 드러내는 것 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이론으로 다듬어서 선포 될 수 없을 것 같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밟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고 체험하면서 주님도 이 길을 걸으셨겠지…. 되새겨 본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치유해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용기와 격려로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편에 서시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미소 지으셨을 그 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특권, 우리자신을 돌아 보면 가당 키나 한 일인가. 그러므로 이 길은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갈수도 찾을 수도 없는 길일 것이다. 빛 되신 주님이 비춰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 주시고 한걸음씩 떼어 놓을 수 있게 하실 때 가능하다.한번 얻은 이 구원의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깨어 배우고 우리에게 과분한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 갈 때 까지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나가야 겠다.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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